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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 CHAT           #생활  #토크

추운 겨울날 스타킹에 교복 치마를 입고 덜덜 

떨며 등교하던 때가 있었죠. 더운 여름, 긴 교복 

바지를 입고 땀 흘리기도 했고요. 어쩔 수 없다고 

생각하며 버텼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교복을 

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. 

글 김세희 리포터 say2sei@naeil.com

쏘는 홈 수다  
톡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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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해진 교복에 
마음도 편안해 

“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~” 
노랫말이 현실이 됐다!

“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

해 괜찮을 텐데.” 1990년대의 대표 히트곡 

<DOC와 춤을>의 가사 일부예요. 당시엔 ‘맞

아 맞아’ 하며 따라 불렀는데, 이젠 현실이 

됐더라고요? 고1 아이의 하복을 사는데 생

활복 바지가 반바지인 거 있죠? 

저도 모르게 ‘라떼는’이라는 단어를 뱉어서 

아이와 같이 웃었어요. 사실 지난 겨울에도 

한번 놀랐었어요. 여학생이 ‘바지’를 입을 수 

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. 추운 겨울에 스

타킹에 치마 입고 덜덜 떨면서 버스를 기다

리던 기억이 생생한데, 딸아이는 바지에 후

드집업을 입고 씩씩하게 나가더라고요. 어

깨 부분이 딱딱해 불편했던 재킷과 단추 채

우느라 시간이 한참 걸렸던 블라우스 대신 

카디건과 티셔츠를 입을 수 있다니… 하루 

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편

할까요. 괜히 제 마음이 다 편안해지던걸요. 

심지어 교복이 가장 편하다며 집에 들렀다

가 학원에 갈 때도 교복차림 그대로 나가더

라고요. 교복 디자인도 전체적으로 요즘 감

성에 맞게 스포티하고요. 누가 이런 색 조합

을 한 건지 의심과 원망을 쏟아냈던 예전 교

복과 비교하면 멋스러워서 좋아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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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복을 입던 소녀가 어느새 교복을 사주

는 엄마가 되었습니다. 아이가 편하다니 

저도 편하고, 예쁘다니 저도 뿌듯하고. 

교복이 이렇게 제 마음에까지 영향을 줄 

줄 몰랐어요. 앞으로 더 편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

길 학부모로서 응원합니다. 

Reporter’s 
NOTE 

그래도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는 교복 가격

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. 지원금이 나오니까

요. 저희 지역은 아이 한 명당 30만 원 정도 

지원해줘요.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. 

다행히 아이 학교는 갖춰야 할 교복 품목이 

비교적 간소해서 카라티, 야구점퍼, 카디건, 

바지만 맞춰도 충분했는데요. 지원금이 조

금 남아 세탁이 잦은 카라티를 한 장 더 사

려고 했더니, 추가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. 

‘한 벌 지원이 원칙’이라 여벌 구매는 별도로 

결제해야 한다는 거죠. 당시엔 별 생각 없이 

넘어갔는데, 하루가 멀다 하고 카라티를 세

탁하다 보니 정해진 금액 안에서는 여벌 구

매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

요. (웃음) 앞으로 지원금 방식이 현물에서 

현금·바우처로 바뀐다면, 필요한 품목을 골

라 살 수 있을 테니 기대가 되네요! 

생활복이 편해서인지 아이는 정복을 거의 

안 입어요. 재킷은 입학식 때 딱 한 번 입고 

1년 넘게 장롱에 넣어둔 상태랍니다. 그렇다 

보니 ‘왜 사라고 했나’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

요. 사실 정복 생활복, 체육복을 다 사야 해 

비용 부담이 컸거든요. 옆 학교는 생활복과 

체육복만 구매해도 되던데… 아이 옷장을 

정리하면서 구석에 자리 잡은 정복을 보면 

잘 입지도 않는 옷을 ‘강매’당한 느낌이 들어 

울컥할 때도 있어요. 학교마다 규정이 달라 

어쩔 수 없다는데 하나로 통일해주면 학부

모 부담도 덜고 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

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요? 그런데 이

건 저만의 볼멘소리가 아니었나 봐요. 교육

부가 올해 정장형 교복 폐지를 권고하는 방

침을 공식 발표했잖아요. 이런 추세라면 머

지않아 장롱 속 재킷 신세는 옛날 얘기가 될 

것 같기도 하고요. 

장롱 신세인 정복에 울컥하기도

지원금 여유 있는데,
추가 비용 내라?


